
<2022년 7월 31일 주일말씀>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다

[시대 성경]

지금 이때는 모두 진정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약속하시며 해 준다고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뤄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지느니라.

지금은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할 이때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

시고

•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다>입니다.

• 여러분은 요즘 단상의 말씀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시대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더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시대 하늘 신부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반면 ‘이 말씀을 누가 작성하지? 왜 분위기가 바뀌었지?’ 하며,

이 귀한 시대의 말씀을 선생님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작성해서 보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놀랄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시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과 박자를 타지 못하는 자입니다.

야심작의 24년 된 나무들을 잘라서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니,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릇되게 해석하여

섭리사에서 충성하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중고등부나 은하수들도 말씀을 하면 깨닫고 가는데,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륜이 됐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고, 불만을 하고,

충성자들을 헐뜯고, 섭리사의 분위기를 해치니

어떤 말로 권고하고 깨닫게 할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 지금은 ‘자기를 점검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의 말씀을, 주변의 상황들을

지극히 자기 개인 소견으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닫고,

이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점검하며 깨끗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역사를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 섭리사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10년의 시간처럼 누군가가 책임지고

모든 상황을 말해 주며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때를 따라, 지금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고,

지금도 꼭 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계를 따라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시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며,

근본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 섭리역사 지난 44년 동안도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니 믿고 행하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면, 그동안의 역사와 같이

섭리역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습니까?



<말씀 시작>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알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다.” 하셨습니다.

•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쉴 때, 먹을 때, 운동할 때도

늘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할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누가 좋다고 추천해 줄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 호흡의 중요성, 필요성’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왜 기도해야 될까요?

(‣ 성구 자막 / 그리고 ①부터 ⑥까지 자막으로 띄우며 설교 - 설교자들

이 준비)

• <성구 자막1>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했습니다.



①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생각>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알려 주십니다.

② 기도해야 - <방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십니다.

③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자기 문제>도 알게 되고 <인생>도 알게 됩니다.

④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자기 신앙>도 달라지고 <구원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⑤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하심>도 달라집니다.

• <기도>는 마치 ‘일’과 같다고 했지요?

일하는 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달라지고,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됩니다.

⑥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되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 <성구 자막2>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기도>는 ‘하나님께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고, 간청하는 말이기도 하고,

솔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털어놓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쉬었다가>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진정 들어 주시고 행하십니다.

• <성구 자막3>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로서

깊은 내면의 것들까지 끌어내서 하는 솔직한 말이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건성으로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깊이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고 싶을 때는

더욱 진심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특히 <자기 신앙>과 <생명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약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부터 ③까지 <밑줄 친 부분> 자막으로 띄우며 설교 - 설교자들이 

준비)

① 같이 기도할 때 잘 안 된다면,

개인이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②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된다면,

모두 같이 합동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③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중언부언하면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말을 소리 내면서

정확하게 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기도하고,

명확하게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목적을 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졸고 잔 것입니다.

•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할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말하다가 졸고 자면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이때는 다시 하면 됩니다.

(‣ <밑줄 친 부분> 자막으로 띄우며 설교 - 설교자들이 준비)

① 소리 내어 명확하게 기도하고,

②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지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역사가 안 보입니다.

•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문제만 봅니다.

그러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 <기도>는 ‘삼위와 일체’ 되게 해 줍니다.

<기도>는 ‘방향과 흐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기도>는 ‘생각과 삶’을 바로잡아 줍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로 알게 해 주고 ‘답’을 제시해 줍니다.

• 누가 특별히 이야기해 주며 이끌어 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늘 신부’로 키워 놨으니

목적을 두고 진정으로 소리 내어 힘 있게 기도함으로

- ‘자신을 점검’하여 깨끗하게 하고,

- ‘하나님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잘 잡고,

- 다른 것만 쳐다보지 말고 ‘정말 문제’가 뭔지 깨달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 더욱 ‘삼위와 일체’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